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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다코타 (South Dakota)주의 마운트 러쉬모어에는 네분의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한 대형 암상이 유명합니다. 미국의 국부인 죠지 워싱톤, 미국의 독림선언문을 작성했고 루이지아나를 미국에 합병시킨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 애부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러쉬모어에 대형 얼굴암상을 남길만 하다고 하겠지만 그들과 테오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의 암상이 함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분의 전 대통령에 비하여 현저한 역사적인 공로를 이룩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테오도어 루즈벨크 대통령이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극적인 성과를 내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분이 다 극적인 공로를 세웠다면 26대 대통령인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느 한 가지를 현저하게 이룩한 분이 아니고 여러 임무를 두루 원만하게 잘 처리한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 지도력을 인정 받은 것이 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로 테드 루즈벨트라고 불립니다만 그는 테드 (Ted 또는 Teddy)라는 별명을 무척 싫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859년에 뉴욕시에서 태어나서 천식을 알면서 허약하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집에다가 체력 단련장을 건설하여 열심히 체력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건강은 좋아졌고 학업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는 1880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계에 투신을 하여 승승 장구 발전을 했습니다. 주 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뉴욕의 주지사에도 당선을 했고 연방정부의 해군차관도 역임했으며 드디어는 미국의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윌리암 맥킨리 (William McKinley)대통령이었는대 그 대통령은 1901년에 암살자의 저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테드 루즈벨트 부통령은 곧 바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는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죤 케네디 대통령이 43세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테드 루즈벨트는 42세에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은 21권의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보존을 위한 많은 입법을 추진하여 자연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이었습니다.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곳은 아홉군데인데 그 중에서 유명한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니언, 마춘트 올림퍼스,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은 협상의 명수이었습니다.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죤슨 (Andrew Johnson)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위리암 시워드 (William Seward)장관이 7백반 달러룰 주고 앨라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어름상자인 앨라스카를 그렇게 거액을 드려 사들였다고 해고 시워드 장관은 시워드 바보 (Seward Folly)라는 별명 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앨라스카의 국경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이견이 자주 노출되었는데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국경 문제를 완결했습니다. 일로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고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6년에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상은 노벨 평화상이었습니다. 


다음의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정식 지명을 받고 당선되었으나 그 다음의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중에 암살시도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 재선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여러면에서 두루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인정되어 마운트 러쉬모어에 암상을 남기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깜인 곰인형을 테디베어 (Teddy Bear)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도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퇴임한 후에 뉴욕으로 돌아가 사는 동안 주지사 입후로자로 지명을 받았으나 그는 사양했습니다. 그는 1919년에 60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극적인 공적이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테드 루주벨트 같은 일꾼을 인정해주는 미국이 더욱 멋지게 보입니다.   끝

